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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호세마리아 에스크리바 축일 미사
지난 6월 21일, 서울 한남동 본당에서 성 호세마리아 축일 미사가 봉헌 되었다
2010-6-8.
2010년 6월 21일, 오후 6시 30분에 서울 한남동 본당에서 성 호세마리아 전례 축일 미사가 오스발도 파딜랴 대주교 교황청 대사의 주례로 봉헌되었다.
오푸스데이 동아시아 지역장 대리 로페스 몬시뇰과 한국 사제들과 약 150명의 신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호세마리아의 정신을 기념 하였다.
강론 중에 파딜랴 대주교는 " 세계 천주교 모든 교회가 20세기가 낳은 이 현대적인 성인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성 호세마리아께서는 하느님의 말씀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며 "그분의 말씀은 성령 강림 오순절에서와 같이 지금도 주님의 말씀에 매마른 신자들의 마음안에서 불타오르며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작은 씨앗같은 현실이지만 기도와 노력안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 라고 하였다.
성 호세마리아의 가르침의 중심은  "이세상을 하느님께 봉헌하고 세상 안에서 부터 변형시키는 것" 이고 "성호세마리아 께서는 지금도 저희에게 이 문화안에 존재하는 물질주위에 겁먹지 말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못하게하는 요소들을 피하라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자주 우리의 신앙은 만족 주위와 무력한 관성에서 벗어나게 한다고 힘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이세상을 복음말씀에 나오는 가치에 맞게 바꾸어 나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항상 새로워서 현대사회에 맞게, 현대 사회의 방법으로 타오를수 있습니다." 라 강론 하였다.
오푸스데이, 즉 "하느님의 사업이 저희 모두안에 살고 계십니다. 아멘" 으로 기도를 드리며 미사를 봉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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